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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골의 영향으로 10~11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3도, 최고기온 : 7~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 ···························································· 11

⋅양파, 2016년산 재배면적 전년보다 증가, 평년보다 감소

⋅대파, 봄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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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근채소 : 배추․무

⋅배추 :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3,300~4,300원/10kg으로 전망

⋅ 무 : 6,500~8,000원/18kg으로 작년 동기 및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마늘

⋅건고추 :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

⋅마늘 : 난지형 저장마늘 전체 평균가격은 4,700원/kg 내외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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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웰빙 농식품 직거래장터』운영 성황리에 마무리

▸화순군, “고장난 농기계 걱정마세요”

▸농업에서 꿈을 찾는 토마토 시설재배 현장을 찾아가다 

▸장성군,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TIP, 살짝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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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해외농업개발 기업 혹한기 속 옥수수, 콩 수확에 구슬땀 흘려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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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김장배추 병해충 등 관리 철저 당부

▸목이버섯 국산화에 앞장서다

▸‘황금’ 약초의 GAP 지침 설정을 위한 저장방법 구명

▸농촌진흥청, 옥수수수염의 피부 보습 효과 밝혀  

▸돼지감자, 간편하고 맛있게 즐긴다 

▸양파 밭, 고자리파리 살피세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5호 발표 

▸인삼 논 직파재배 적정방법 찾는다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 정책 동향 ··········································································· 38

▸2016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16년 예산 및 기금 14조 3,681억원 확정

▸농식품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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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농업정보 ·································································· 52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엘니뇨로 인한 강우, 브라질 대두 곰팡이 번식 촉발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7. (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지난 3주간 손실을 기록하던 기술적 매입세와

숏커버링으로 전일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며 이번 주 

1.1% 상승하며 마감함. 캐나다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밀 생산은 

이전 전망보다 높은 2,760만 톤을 상향 조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겨울 밀 작황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됨.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매입과 유로의 

갑작스러운 강세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만 4.7%가량 상승 마감하였으며

이는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7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한주동안 약 

3.8% 상승하는 장 상황으로 한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함. USDA는 

427,000톤이 수출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절반이상이 중국에 판매된

것으로 보고됨. Rice Dairy 애널리스트 Jerry Gidel은 중국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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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2. 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7)

1주일전
(11/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6,800 37,000 37,200 41,575 42,125 11.5 12.6 

콩(백태) 35kg 147,400 147,400 144,400 140,000 188,333 5.3 21.7 

고구마(밤) 10kg 22,200 21,800 22,250 20,250 22,923 9.6 3.2 

감자(수미) 20kg 25,600 25,400 25,250 20,900 27,660 22.5 7.4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440 530 405 390 671 12.8 34.4 

양배추 10kg 3,700 4,100 4,000 4,890 6,937 24.3 46.7 

오이(다다기계통) 10kg 52,333 55,667 22,667 34,556 27,868 51.4 87.8 

애호박 8kg 33,000 31,800 17,650 22,500 19,900 46.7 65.8 

토마토 10kg 18,400 17,200 16,950 23,650 27,733 22.2 33.7 

무(가을) 20kg 9,200 10,000 8,750 9,730 11,820 5.4 22.2 

당근 20kg 24,800 26,400 27,550 17,350 24,883 42.9 0.3 

건고추(화건) 60kg 806,000 806,000 816,000 854,000 918,000 5.6 12.2 

풋고추 10kg 31,000 32,600 28,350 64,850 52,337 52.2 40.8 

마늘(난지) 10kg 57,000 56,000 55,200 33,800 36,767 68.6 55.0 

양파 20kg 35,000 34,200 30,600 10,400 17,283 236.5 102.5 

대파 1kg 2,100 2,250 1,690 1,405 1,685 49.5 24.6 

파프리카 5kg 19,000 18,600 13,600 20,850 24,267 8.9 21.7 

방울토마토 5kg 9,800 9,600 10,200 12,250 18,240 20.0 46.3 

수박 1개 14,600 13,400 7,400 11,450 11,567 27.5 26.2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36,400 34,800 33,650 36,200 48,444 0.6 24.9 

배(신고) 15kg 43,600 43,600 39,800 33,600 41,360 29.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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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2. 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61 천원 5,987 천원 4,584 천원 10.5  17.0

거세 6,661 “ 6,566 “ 5,192 “  1.4  28.3

 송아지
(6～7월)

암 2,464 “ 2,460 “ 1,713 “  0.2  43.8

수 3,069 “ 3,172 “ 2,265 “  3.2  35.5

육우(600Kg) 3,447 “ 3,220 “ 3,358 “  7.0   2.7

젖소수송아지(7일령) 272 “ 272 “ 37 “ - 635.1

돼지(110kg) 396 “ 352 “ 396 “ 12.5 -

육계(원/kg) 1,415 원 1,413 원 1,658 원  0.1  14.7

계란(원/특란10개) 1,041 〃 1,083 〃 1,356 〃  3.9  23.2

오리(원/kg) 2,000 〃 2,166 〃 2,667 〃  7.7  25.0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7)

1주일전
(11/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4,000 530,000 514,000 558,333 3.9 4.4 

들깨 45kg 418,000 418,000 418,000 414,000 392,667 1.0 6.5 

새송이버섯 2kg 8,400 8,400 8,250 6,950 8,148 20.9 3.1 

축
산
물
︵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93 7,795 7,791 6,700 6,402 16.3 21.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22 2,032 1,810 2,044 1,770 6.0 8.6 

닭고기 1kg 5,006 5,209 5,210 5,243 5,496 4.5 8.9 

계란(특란) 30개 5,571 5,493 5,616 6,068 5,654 8.2 1.5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6 2,390 0.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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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6.2 3.2 3.0 8.9 7.9 0.9 3.5 -0.8 4.3 1.0 

12. 10.(목) 8.0 4.1  3.9  11.0  9.0  2.0  5.0  0.0  5.0  1.2  

12. 11.(금) 8.5 3.9  4.6  9.0  8.7  0.3  8.0  -0.1  8.1  1.1  

12. 12.(토) 7.0 3.6  3.4  9.0  8.3  0.7  5.0  -0.3  5.3  1.1  

12. 13.(일) 7.0 3.2 3.8 11.0 7.9 3.1 3.0 -0.7 3.7 0.9 

12. 14.(월) 5.5 3.0 2.5 9.0 7.7 1.3 2.0 -1.0 3.0 0.8 

12. 15.(화) 5.5 2.8 2.7 8.0 7.5 0.5 3.0 -1.1 4.1 0.9 

12. 16.(수) 4.0 2.5 1.5 7.0 7.2 -0.2 1.0 -1.4 2.4 0.9 

12. 17.(목) 4.0 2.4 1.6 7.0 7.2 -0.2 1.0 -1.6 2.6 0.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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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4.9 4.5 0.5 8.9 10.4 -1.5 1.0 1.9 -0.9 0.9 

12. 10.(목) 5.8 5.3  0.5  9.9  11.1  -1.2  1.6  2.4  -0.8  0.9  

12. 11.(금) 5.6 5.1  0.5  9.6  10.7  -1.1  1.5  2.0  -0.5  0.9  

12. 12.(토) 5.2 4.8  0.4  9.1  10.4  -1.3  1.3  1.9  -0.6  1.0  

12. 13.(일) 4.9 4.5 0.4 8.8 10.3 -1.5 1.0 1.8 -0.8 0.9 

12. 14.(월) 4.7 4.3 0.4 8.6 10.2 -1.6 0.8 1.8 -1.0 0.9 

12. 15.(화) 4.6 4.1 0.5 8.4 10.2 -1.8 0.8 1.8 -1.0 1.0 

12. 16.(수) 4.3 3.8 0.5 8.2 10.1 -1.9 0.4 1.8 -1.4 0.9 

12. 17.(목) 4.3 3.7 0.6 8.3 9.9 -1.6 0.2 1.6 -1.4 0.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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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금년(a) 평년(b) 차이(a-b) 평년

평  균 7.7 5.1 2.6 9.5 9.0 0.6 5.9 1.9 4.0 0.5 

12. 10.(목) 10.0 6.0  4.0  11.0  10.0  1.0  9.0  2.8  6.2  0.5  

12. 11.(금) 10.0 5.9  4.1  11.0  9.8  1.2  9.0  2.7  6.3  0.7  

12. 12.(토) 8.5 5.6  2.9  10.0  9.4  0.6  7.0  2.3  4.7  0.7  

12. 13.(일) 7.5 5.1 2.4 10.0 9.0 1.0 5.0 1.9 3.1 0.5 

12. 14.(월) 7.0 4.8 2.2 9.0 8.6 0.4 5.0 1.6 3.4 0.6 

12. 15.(화) 7.5 4.7 2.8 9.0 8.5 0.5 6.0 1.5 4.5 0.6 

12. 16.(수) 5.5 4.4 1.1 8.0 8.2 -0.2 3.0 1.2 1.8 0.4 

12. 17.(목) 5.5 4.3 1.2 8.0 8.1 -0.1 3.0 1.1 1.9 0.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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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재배 동향

 양파▪대파 재배 동향

양파, 2016년산 재배면적 전년보다 증가, 평년보다 감소 

❍ 2016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1만 8,546ha로 2015년산보다 3%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산 조생종 양파의 재배면적은 산지유통인 계약재배가 늘어나 

전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파, 봄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6% 증가 

❍ 내년 4~7월 출하되는 봄대파 정식의향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상승

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봄대파 주산지인 경기(고양, 남양주, 포천 등)지역의 시설대파 정식

의향은 전년보다 8% 증가하고, 부안, 청주 등 노지 봄대파 정식의향도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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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엽근채소 : 배추․무

❍ ( 배추 )

-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3,300~4,300원/10kg으로 전망

- 그러나 12월 이상 한파나 잦은 강우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할 

경우 12월 가격은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 있음.

❍ ( 무  )

- 12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6,500~8,000원/18kg으로 작년 

동기 및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가을 및 월동 무 출하기 가격은 작황 호조, 소비 둔화, 채소류 

가격 약세로 평년 대비 약세가 될 것으로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마늘

❍ ( 건고추 )

- 12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마늘 )

- 난지형 저장마늘 산지가격은 대서종이 4,700~4,800원/kg 수준

이고, 제주산 남도종은 약 4,900원/kg이나 남도종 마늘 전체 

평균가격은 4,700원/kg 내외로 조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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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 시 ․ 군 농정 동향

 나주시, 제8기 친환경농업대학 수료식 개최 
   - 나주농업을 이끌 농업 ․농촌리더반 및 치유농업 도시농업반 37명 수료 -

❍ 나주시는 지난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교육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나주시친환경농업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매주 1회씩 교육을 받은 

50명의 농업인이 학사모를 썼고, 이중 부부교육생이 5쌍(10명),

모자 교육생 1쌍(2명)으로 어떤 다른 교육보다도 부부 등 가족

교육생이 많아 가족 같은 훈훈한 분위기였다.

❍ 친환경농업대학은 지난 4월에 개강하여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의

조건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농업․농촌리더반 교육운영

으로 핵심리더로서 역량을 다지고, 전통 쪽염색 체험 등 실습위주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 도시농업반은 한층 나주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대학을 통한 나주시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2016년에도 약용작물반 등 지역농업인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나주시

 광양시, 매실&뷰티 포럼 공모전에서 금상 수상
   - 6차산업연구회원(김현숙) 매실정과, 매실푸딩 선보여 -

❍ 광양시는 최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매실&BEAUTY 포럼, 매실가공품 공모전에서 광양시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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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회 회원 김현숙(금호동, 60)씨가 선보인 매실정과&매실

푸딩이 당당히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매실&BEAUTY학회에서 주최하고 순천대학교 천연화장품연구소,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21개 

작품이 출품됐다.

❍ 금상을 받은 김현숙 씨의 매실푸딩은 달걀, 우유 등에 매실 과육과

과실을 첨가하여 쪄서 만든 디저트로, 부드럽고 달콤하며 매실의 

향과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기존의 푸딩과는 차별을 두어 심사

위원에게 극찬을 받았다.

❍ 정옥자 생활자원팀장은 매실은 주로 전통식품가공이나 생과로 이용

하는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음식이나 디저트 분야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가공식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공모전 대상에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기 

쉬운 매실 삼각김밥이 차지했고, 은상은 매실과 달콤한 초콜릿의 

만남을 만든 매실초콜릿이 선정됐다. * 출처 : 광양시

 고흥군,『웰빙 농식품 직거래장터』운영 성황리에 마무리
  - 12월부터 내년 2월 재개장 준비 돌입, 다양한 이벤트 내실 있게 운영 -

❍ 고흥군은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지난 2월 개장한 『웰빙 농식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 직거래장터는 지난 2014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한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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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25개 농어가 등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 신선 농수산물과 

가공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판매함은 물론, 시기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75회 운영한 결과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2억1천3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 군 관계자는 “2016년도 2월 재개장을 위한 사전준비로 12월에 

직거래장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참여 농가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 및 생산자 단체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개발 등 내실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장터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화순군, “고장난 농기계 걱정마세요”
   - 12월 22일까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 교육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교통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군은 30일 한천면 모산리 마을을 시작으로 12월 22일 남면 검산

마을까지 13회에 걸쳐 농기계 수리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나선다.

❍ 순회수리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이며

수리비는 무료이며 부품비용은 1만원 초과만 지불하면 된다.

❍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사용요령 및 안전

사고 예방 교육과 마을별 맞춤형 영농교육도 병행한다.

❍ 농기계 수리 및 영농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을별 순회수리 

일정에 맞춰 마을회관에서 수리․정비 등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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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농기계 사고를 대비해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061-379-5464)에게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농업에서 꿈을 찾는 토마토 시설재배 현장을 찾아가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

❍ 농업과 농촌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개방화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경영을 위해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자율적 경영개선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 무안군 삼향읍의 김명식 농가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자 2010년 

삼향읍 유교길 일원에 국화와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해 지금은 

5,610㎡의 자동화시설하우스 규모로 연중 8,500kg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 그런데 매년 같은 작목을 시설에서 재배하다 보니 토양염류가 매우

높아져서 상품의 질이 점점 떨어진 결과 작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토양이 나빠졌다.

❍ 위기 극복방법으로 김명식 농가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소농 육성 사업에 참여해 ‘강소부농’이라는 자율 소모임체를 운영,

낮에는 영농을 하고 저녁에는 시설 토마토 재배에 관한 문제점을 

다른 농가와 토론하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17전남농업정보

❍ 올해 7월~8월 2개월 동안 토양 살리기 작업으로 ‘미생물 토양 

소독’을 처리한 결과 토양염류집적이 빠른 기간 내에 매우 낮아져

9월에 토마토를 다시 정식할 수 있게 되었고, 11월에는 상품성이 

매우 높은 토마토를 수확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강소농 대전’

에도 출품했다.

❍ 주먹구구식 작물재배가 아닌 ‘비품고가역’농가경영목표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한편 15일마다 소모임체 구성원들 간

실천내용을 점검하면서 실제적인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 김명식 농가는 “현재 우리 농가들이 농업 경영 중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힘들어도 반복해서 다시 도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무안군

 장성군,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TIP, 살짝 알려드려요!”
   - 사례집 2권「나는 지금 장성에서 행복하다」발간…귀농귀촌 나침반 역할 수행 -

❍ 귀농 1번지 장성군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 군에 따르면 지역에 정착한 귀농 19가구와 귀촌 3가구 등 총 22

가구의 사례를 간추려 귀농귀촌 사례집 2권 「나는 지금 장성에서

행복하다」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례집에는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준비 과정부터

정착 단계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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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주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 준비요령뿐만 아니라 주의

사항과 시행착오 등 실패극복 사례도 소개해 귀농․귀촌을 준비

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사례집은 관내 행정기관에 비치돼 있으며, 소장을 희망하는 자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061-390-8432~3)로 문의하면 된다.

❍ 유두석 군수는 “이번 사례집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귀촌의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지역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춤은 물론, 인근 광주광역시와도 인접해 도시와 농촌생활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인기 귀농귀촌지로 각광받고 

있다.

❍ 특히 민선 6기 들어 귀농귀촌 차별화 전략으로 ‘도시민 실시간 

상담 - 현장교육 추진 -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 지역민과 융화’

등 4단계로 이뤄진 귀농귀촌 talk(톡) 시스템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출처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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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도, 옥천농협 대중국 쌀 수출 가공장 선정 총력
   - 26일 중국 검역단 현지 실사 앞두고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 전라남도는 해남 옥천농협의 대중국 쌀 수출용 가공공장 최종 

선정을 위한 중국 검역단 현지 실사에 대비해 검역, 식품 안전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 중국 검역단 현지실사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는 전라남도와 농림

축산검역본부 광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군,

옥천농협 등이 참여했다.

❍ 이들은 수출 검역 요령 평가 항목에 따라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보완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워포인트(PPT)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중국 쌀 수출은 지난 10월 한ㆍ중 간 쌀에 대한 검역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정부에서는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등

수출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정부의 추진 계획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각 시도에서

추천한 68개 쌀 가공공장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해남 옥천농협을 포함한 전국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현지

실사를 거쳐 9개 업체를 중국 측에 추천하게 된다.

❍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9개 업체에 대한 실사결과를 중국 

검역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해남 옥천농협 현지실사는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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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업체가 대중국 쌀 수출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쌀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수출 관련 기관, 수출 대행업체, 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남쌀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중국, 미국,

호주, 영국 등 전 세계로 전남쌀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이 지사, 전남 김치 중국 수출 방안 구상
  - 2일 나주 김치 전문 수출업체 ㈜삼진지에프 방문해 현장 의견 수렴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일 나주에 소재한 김치 수출업체 ㈜삼진

지에프를 방문해 수출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전남 김치의 

중국 수출 확대 방안을 구상했다.

❍ 이 지사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이 한국 김치의 조속한 수입을 

약속함에 따라 수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시장에 전남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

서는 프리미엄 시장 개척, 고품질 제품 개발 등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국시장을 분석하고, 수출기업과 전문 유

통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이고 순환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 ㈜삼진지에프는 제품 생산량의 91%를 일본, 미국, 대만 등에 수

출하는 김치 전문 수출업체다. 2년 전부터 중국 청도에 설립한 

현지 지사를 통해 중국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판매처 발굴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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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김치의 중국 수출길 모색을 위해 지난달 13일 (사)전

남김치생산자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수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어 오는 10일 세계김치연구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전남 김치수출 협의체(T/F팀)’를 구

성하는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연해주 해외농업개발 기업 혹한기 속 옥수수, 콩 수확에 구슬땀 흘려
  - 일부 기업 생산한 곡물 국내로 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기업들이 연해주의

혹한기 속에서 금년 4∼5월에 파종한 콩과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 연해주의 수확작업은 혹한기인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마쳐야 수확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미 연해주의 기온은 영하 10~20도까지 내려갔고 강설로 인해 

수확작업은 물기가 걷히는 정오 무렵부터 밤 10시까지 위치추적

장치(GPS)와 곡물 수확기계인 컴바인의 전조등에 의지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다.

❍ 연해주에 진출한 7개 기업이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받아 

7만ha 농경지를 확보 , 금년도에는 이중 2만2천ha를 경작하여 

옥수수 20천톤 , 콩 19천톤 , 귀리 , 조사료 등 11천톤을 생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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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수확이 완료되는 옥수수, 콩, 귀리 등의 일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연해주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금년도에 이미 2014년산 곡물 및 

조사료 등을 부산항 등을 통해 3,245톤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5년산도 기 반입한 량을 포함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3,510톤을

반입할 계획이다.

< 연해주 진출기업 국내반입 실적 및 계획 >

❍ 2015년 반입실적(2014년산)

기  업 품  목
반입
(톤)

출항
일자

입항 판매처

   계 3,245

바리의꿈 유기농메주 5 2. 25 동해 바리의꿈

서울사료 귀  리 115 3. 25 부산 이지바이오

서울사료 귀  리 200 4. 1 부산 이지바이오

남양유비콤 귀  리 45 5. 6 부산 한국유업

남양유비콤 귀  리 92 7. 1 부산 한국유업

서울사료
(현대생산분) 귀  리 92 7. 9 부산 이지바이오

서울사료
(현대생산분) 옥수수 1,500 7.15 부산 이지바이오

서울사료 귀  리 92 8. 5 부산 한국유업

서울사료 귀  리 92 9.16 부산 한국유업

서울사료 귀  리 299 9.16 부산 TNL

서울사료
(아로생산분) 귀  리 92 9.30 부산 한국유업

서울사료
(아로생산분) 귀  리 92 11. 4 부산 한국유업

서울사료
(아로생산분) 귀  리 391 11.25 부산 TNL

서울사료
(아로생산분) 귀  리 138 12. 2 한국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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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산 반입실적 및 계획

기  업 품  목
반입
(ton)

출항
일자

도착항구 판매처

계 3,510

포항축협 조사료 126 9. 27 포항 관내농가

포항축협 조사료 67 11. 3 포항 포항축협

포항축협 조사료 67 11. 3 포항 포항축협

서울사료 콩 400 11.11 부산 신 송

서울사료 옥수수 300 12월 미정 한국유업

남양유비콤 콩 5 12월 ＂ 남양

바리의꿈 콩 45 12월 ＂ 바리의꿈

서울사료 귀리 500 ’16.1~3 ＂ 한국유업

서울사료 옥수수 2,000 ’16.상반기 ＂ 이지바이오

❍ 한편, 2014년에 연해주에서 반입한 콩을 구입한 국내 S 식품관계자는

연해주산 곡물은 Non-GMO이고 품질면에서도 다른 수입산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아 가격만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연해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정착을

통해 그간 연해주 평균*보다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저장시설

(사일로) 및 수확 후 설비를 보강하여, 2016년부터는 경작면적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향후 산지 저장시설, 항구 곡물엘리베이터 등이 건설되어

연해주의 물류인프라가 갖추어 지면 연해주산 곡물의 국내반입량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연해주 평균 곡물 생산성(톤/ha) : 콩 1.2, 옥수수 5.2

** 연해주 한국 진출기업 생산성(톤/ha) : 콩 1.5, 옥수수 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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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요 >

○ ’15년 예산 : 166.5억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등 영농비용 융자

(140억원) 및 영농 환경조사, 기술교육 등 역량강화 보조 지원(26.5억원)

< 해외 진출 영농기업 현황 >

○ 28개국 163개 기업(신고기준)

○ 연해주 지역 영농 현황: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상생복지회 등 12개 기업이

우리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중 7개 기업이 2.2만ha(확보면적

7만ha) 경지에 콩․옥수수․귀리 등 재배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 ․ 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 한 ․중 FTA 연내 발효 가능 전망 -

1.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

❍ 한․중 FTA는 지난 ’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임

2. 한-중 FTA 연내 발효시 기대 효과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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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중국내수입시장점유율추이: (‘13) 9.2%(1위) → (’14) 9.7%(1위) → (‘15.上) 10.7%(1위)

** 금년 상반기 중국 수입감소(중국해관기준△19.1%)에도 불구, 우리는 타국 대비

낮은 감소율 기록(△7.2%) (미국△6.8%, 일본△10.8%, 독일△13.3%, 호주△32.6%)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됨

*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7.0%)에는 3차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

- 산업별 중국 경제성장률(‘15.2분기): 1차 3.5%, 2차 6.1%, 3차 8.4%

** 한중 서비스교역액(백만불): (’12) 23,380 → (‘13) 31,502 → (’14) 36,157

중국 농수산 시장 93% (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

* ’15년 1~8월 기준 對中 농수산물 수입 감소(전년동기대비 △8.4%)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對中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632백만불)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 한․중 FTA 효과(관세인하․신속통관 등)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中

진출 전초기지型 투자 및 ②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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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 획득 후 中내수시장 재진출형 대한 투자 등의 확대 예상

3.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이행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   

   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재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

(☎02-734-1864), 유형선 국내대책과장(☎044-203-4140), 기획재정부 정병식 통상정책과 과장(☎

044-215-7670), 조용범 농림해양예산과장(☎044-215-7350), 외교부 김석우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02-2100-7675),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044-201-1711),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

정책과장(☎044-200-5420), 환경부 유호 해외협력담당관(☎044-201-656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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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이 지사, 김장배추 병해충 등 관리 철저 당부
   - 30일 해남 덕곡마을 방문해 수확 농업인 격려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김장배추(가을배추) 수확이 한창인 

해남 산이면 덕송리 덕곡마을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병해충 등 재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배추 생육 상황과 포전

거래 동향 등 수급 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농협 관계자, 유통인들이 함께 했다.

❍ 이낙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재배 면적 증가로 배추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업인들의 상심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해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다행이다. 가을배추에 이어 

겨울배추까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다 같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 지사는 또 “최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한 습해피해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기를 놓쳐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 전남지역 2015년산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3,349ha로 전국 재배면적(12,724ha)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11월 하순 배추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2천 원 수준으로 지난해 

1천 원, 평년 1천 700원 수준 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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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버섯 국산화에 앞장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최경주 원장)은 지난 10월 목이버섯 신품종 

「광이」와 「용아」를 품종보호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2009년부터 목이류 품종 육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의 품종을 보호출원하였으며 지난해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 이번에 품종보호 출원한 목이버섯은 야생자원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광이」는 장미꽃 모양의 연한 흑갈색이며 털이 없고 

부드러우며 식감이 우수한 특성이 있다. 「용아」는 진흑갈색으로

버섯 발생이 더 빠르고 수량성이 높은 흑목이계통이다.

❍ 농업기술원은 장흥, 해남 등 6개소에 5개 품종을 실증재배하였으며

이 가운데 품질과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가온 비닐하우스 재배사에서 가을재배를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 SNS, 대형유통망 개척 등 적극적인

판로개척도 이루어지고 있다.

❍ 목이(木栮)는 나무에서 자라는 귀모양의 버섯이라 하여 명명된 

이름이며 중국에서는 모든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식재료로서

그 영양성과 기능성이 뛰어나다. 단백질 11.3%, 칼륨 1200㎎, 인,

철 및 칼슘이 많으며 섬유소 함량이 높고 교질상 물질이 많아서,

식용하면 식도 및 위장을 씻어 내는 특수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베타글루칸, 총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어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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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 유통중인 목이버섯은 70% 이상이 중국 수입산이며  

국산으로는 일부 선진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된 생목이가 유통되고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길자 연구사는 목이버섯의 

국산화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입대체 외화절약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육성품종의 빠른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의

민간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황금’ 약초의 GAP 지침 설정을 위한 저장방법 구명
   - 벌크 건조기 35℃ 건조, PE 포장재료 저온저장시 품질양호로 소득증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우리도 토종 약초인 황금 적정

건조 저장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로 고품질 생약재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GAP 지침 설정 연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황금 뿌리는 수확 후 색택이 불균일하고 갈변되거나 흑색으로 변질

되어 품질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적정한 건조 저장법 확립이 요구

되고 있다.

❍ 열풍 건조기와 가스벌크 건조기를 활용할 경우 뿌리 세척 후 1차 

건조(수분함량 85～90%), 온도 35℃로 설정하여 예건하고 뿌리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에 2차 건조(수분함량 14～15%) 온도가 3

5℃에서 말리면 건조 시간이 각각 7～10시간 소요되었으며 손실률이

5～11%로 발생하였지만 뿌리의 색도가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 대부분 재배농가는 생체뿌리로 생약재 수집상에게 판매하거나 자연

건조시 장시간 소요되어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상온저장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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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폴리프로필렌) 포장재료보다 저온 저장 조건의 PE(폴리에칠렌)

포장 재료로 6개월까지 저장에서 부패율은 1.0～1.9% 낮아져서 

품질 변화가 감소하여 고품질 생약재 생산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황금 적정한 

건조는 가스 벌크 건조기나 열풍 건조기를 이용 세척한 다음에 1차

예건하여 절단 후 2차 건조시 35℃ 온도가 시간도 단축시키고 

색도가 양호하였으며 상온 저장보다 저온 저장,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PP 포장재료보다 공기와 수분의 노출이 덜한 PE 포장재료 

처리가 안정된 색도를 유지되어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옥수수수염의 피부 보습 효과 밝혀  
   - 세포․임상 실험 결과, 각질세포 복원 빨라지고 보습 지속력 뛰어나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옥수수수염에서 추출한 ‘메이신’이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 옥수수수염은 한방에서 이뇨, 혈압 강하, 전립선 비대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메이신’ 성분은 항산화,

항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옥수수수염의 기능 성분을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옥수수수염에서 ‘메이신’을 다량 채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 피부 보습 효과 실험에 앞서 ‘메이신’의 세포 독성과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한 결과, 세포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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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험에 사용한 ‘메이신’은 ‘광평옥’의 옥수수수염을 5cm∼

10cm 크기로 잘라서 동결건조해 주정으로 추출한 다음 한 번 더 

정제 과정을 거쳐 분리했다.

❍ 각질세포에 추출한 ‘메이신’을 처리한 결과, 히알루론산1) 합성이 

촉진돼 각질층 복원이 빨라지고 손상된 피부 장벽이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무처리보다 50ppm 농도에서 30% 이상, 100ppm

농도에서는 57% 이상 합성이 촉진됐다.

❍ 건성피부 성인남녀 3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도 옥수수수염

에서 추출한 ‘메이신’이 피부 수분 증발량을 낮춰 보습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일 2회씩 아래팔 안쪽에 크림을 바르고 4주 후 수분증발량을 

측정한 결과, ‘메이신’을 첨가하지 않은 크림은 10.4(g/m2/h)에서 

11.5(g/m2/h)로 증발량이 늘어난 반면, ‘메이신’을 1% 첨가한 

크림은 10.5(g/m2/h)에서 4.7(g/m2/h)로 줄었다.

❍ 또한, 크림을 1회 바른 다음 6시간 후 보습 지속력을 측정한 결과,

‘메이신’을 첨가하지 않은 크림은 27.8(A.U)에서 30.5(A.U)로 보습 

지속력 변화가 적게 나타난 반면, ‘메이신’을 1% 첨가한 크림은 

27.8(A.U)에서 59.6(A.U)으로 크게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성과를 올해 특허출원(10-2015-0116305)

했으며, 추출 기술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31)로 연락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화장품 시제품 개발과 

식음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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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강현중 농업연구관은 

“옥수수수염의 기능성 성분과 활성 성분에 대한 연구 강화로 

기능성 식약·의약품,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 개발로 옥수수 재배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돼지감자, 간편하고 맛있게 즐긴다 
   - 농촌진흥청, 돼지감자 간편 분말 수프 개발 -

❍ 몸에 좋은 돼지감자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돼지감자 가루를 이용해 전자레인지 

등으로 쉽게 조리해 바로 먹을 수 있는 ‘돼지감자 간편 분말 수프’를

개발했다.

❍ 돼지감자는 이눌린이 풍부해 당뇨에 효과가 있으며 비만,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동안 착즙액이나 차, 환 등 돼지감자 가공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식품으로 섭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가공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번에 개발한 돼지감자 분말 수프는 돼지감자를 60℃에서 건조하고

200℃로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1회

분량은 20g이다.

❍ 재료의 비율은 돼지감자분말 40%, 밀가루 20%, 전지분유 23%,

옥수수분말 10%, 양파분말 2%, 소금 1.6%, 후추 0.2%이며, 기호도

향상을 위해 파슬리 0.2%, 건조양송이버섯 3%를 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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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감자 분말 수프 실용화를 위해 

수프 포장디자인을 출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최송이 농업연구사는 “이번

수프 개발로 소비자는 몸에 좋은 돼지감자를 간편하게 즐기고,

재배 농가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양파 밭, 고자리파리 살피세요! 
   - 11월 상순~중순 기온 따뜻해 고자리 파리 발생 증가 우려 -

❍ 지난 11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3℃가 높게 

형성되면서 도내 양파 밭의 고자리파리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 양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상순~중순의 평균 기온(경남 합천 기준)이 11.9℃로서, 예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대략 3℃정도 높았다고 전하면서, 양파묘 옮겨심기

이후 따뜻했던 기상으로 인해 경남지역 양파 밭의 고자리파리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농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고자리파리는 1년에 3회 발생하며, 주로 애벌레가 양파에 피해를 

주는데, 피해를 받은 양파는 아래 잎부터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애벌레 마리 수가 많으면 양파구 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갉아먹어 

포기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이때 피해를 입은 포기를 뽑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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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중간이 잘라진 채 잘 뽑아지며, 그 속에서 애벌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애벌레에 의한 피해는 남부지역에서 4월 중순, 6월

상순, 9월 하순~10월 하순에 나타나며 중부지방은 이보다 1주일 

정도 늦다 . 가을에 발생하는 애벌레는 대부분 번데기 상태로 

월동에 들어가지만, 일부 남부지방에서 정식 후 활착기에 해당하는

11월의 기온이 따뜻할 경우, 월동 전에 애벌레 상태로 오래 유지

되어 피해가 심해지기도 한다. 겨울 동안이나 월동한 번데기가 

어른벌레로 되기 전인 3월에 피해 받는 포기 주위의 흙을 파보면 

쉽게 번데기를 찾을 수 있다. 월동 후 날개가 돋은 어른벌레는 

기주식물의 잎집 틈새나 주위의 흙 틈에 알을 낳아 애벌레로 

부화하여 다시 피해를 준다. 주로 축사 주변의 가축 분비물 냄새 

및 유기물이 썩는 냄새가 어른벌레의 산란을 촉진한다.

❍ 양파묘를 옮겨 심은 포장에서 고자리파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동 전 클로르피리포스, 터부포스 입제 등을 10a당 6kg 정도로 

토양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동 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벤퓨라카브 입상수화제 및 테플루트린 입제를 각각의 사용방법에 

따라 토양에 처리하면 된다. 또한 냄새가 없는 완전히 썩힌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묘상 터를 파종 전에 태양열 소독하면 

고자리파리 애벌레나 알이 죽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도 농업기술원 민병규 연구사는 “양파 밭 고자리파리는 재배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한 가지씩 미리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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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5호 발표 
   - 잿빛곰팡이, 진딧물 등 시설재배 농작물 병해충 방제관리 발표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12월 3일 겨울철 시설재배 농작물에서 

많이 발생되는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흰가루병, 총채벌레 등 주요

병해충 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제15호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고추, 토마토 등에 주로 발생하는 토마토 황화잎말림병과 토마토

반점위조병은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를 통하여 전염되는 바이러스

병으로 이들 해충은 크기가 작아 초기 발견이 어려우므로 끈끈이

트랩 등을 설치하여 발생을 확인하고 발생 초기부터 적용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해야 한다.

❍ 겨울철 시설하우스 작물에서는 온도·습도관리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하우스내부에 습도가 높아지면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등 병이

발생하며 일단 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온도와 습도관리를 잘해주어야 하며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딧물, 응애, 작은뿌리파리 등은 농작물 시설재배에서 연중 발생

하는 해충으로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조기 예찰이 중요하며

발생된 경우에는 적용약제로 살포하되 계통이 다른 약제로 바꾸어

가면서 방제해야 한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겨울철 시설재배작물은 적절한 재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발생 초기 빠른 

방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하고, “병해충 방제를 할 때에는 밀폐된 시설에서 방제가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안전사항과 기준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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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논 직파재배 적정방법 찾는다 
   - 5년간 국비 4억 투입 병 방제기술, 종자관리 기술 등 연구 -

❍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도내 논 직파재배 확산 추세에 

발맞춰 올해부터 5년간 인삼 직파재배 기술 개발에 나섰다.

❍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로 국비 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적정

파종 방법 및 병 방제 기술, 종자 발아율 향상 등 종자관리 기술,

해가림 시설 구조 개선, 기능성 인삼 생산기술 확립 등 논 직파

재배 종합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인삼의 논 직파재배는 초작지 부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이동

경작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작회피 기간도 3~5년 이면

가능해 밭 재배의 연작회피기간 10~15년에 비해 유리한 농법이다.

❍ 또 직파재배는 기계 파종이 원활해 파종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이식

재배의 1/10 정도에 불과해 농촌의 인력 부족에 따른 작업 지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 때문에 도내에서 논 직파재배가 처음 시작된 금산 지역은 논 

직파재배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산, 공주, 부여

등지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이에 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삼을 

논 직파재배하고 있는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삼약초연구소 김관후 농업연구사는 “그동안 인삼재배 기술은 

밭 토양 중심의 기술로 논토양 재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 

직파재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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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 2일 마케팅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현장 방문 실시 -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 농기원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이전업체와 

경기도 지원 창업농지원 사업장 대표,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농업기술원은 2일 오전 8시 50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6차 

산업 가공업체인 충남 예산의 예산사과와인(주)를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 이날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오픈마켓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이지웹피아

유인철 과장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오픈마켓 활용방안’과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농식품 산업 관련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뤄졌다.

❍ 현장 방문에서는 예산사과와인(주)의 사과 생산, 사과와인 가공 

시설 등을 견학하고 정제민 부사장으로부터 성공사례 경험담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행사에 참석한 아이비영농조합 양경열 대표(양평)는 “이번 세미나와

현장 벤치마킹에 참여하면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보고 느낀 점을 응용하여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 임재욱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가 살아야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농산업이 활성화된다.”면서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업체가 상생하도록 다양한 마케팅 지원 활동을 전개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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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동향

◈ 2016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새누리 ․새일미벼 등 8품종 4,192톤 공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우리 쌀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벼 보급종 

4,192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쌀 전업농 유통조직에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량 846톤을 경영체

별로 확정하였으며, 일반농업인에게 공급되는 3,346톤을 시·군별로 

예시하고 신청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예시된 품종은 미질이 좋은 새누리벼 1,819톤, 새일미 

865톤, 황금누리 564톤, 신동진벼 209, 일미벼 199, 미품벼 165톤, 

운광벼 138톤, 동진찰벼 233톤 등 8품종으로 이들 품종은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으며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아 순도가 높다.

❍ 신청기간은 12월 24일까지이며, 종자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된 

즉시 공급량이 확정되므로 예시량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신청을 해야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년

에는 소독종자와 미소독종자를 구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신청된 벼 보급종은 파종전인 2016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시군별 정부매입품종 

등을 감안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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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16년 예산 및 기금 14조 3,681억원 확정

1. 전체 규모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 3,681억원으로 확정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2,883억원 대비 799억원, ‘15년 수준(14조

431억원) 대비 3,251억원(2.3%) 증액된 수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도 내실 

있게 보완

❍ 신선·가공식품수출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주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4,05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24개 사업에서

4,849억원을 증액

2. 주요 국회 증액 내역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 예산 586억원 반영

❍ 한·중 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원화(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품목 25만원/ha)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40만원/ha로 일원화(+3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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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직불금 : (‘15) 1,929 → (’16안) 1,747 → (‘16최종) 2,118억원

* 이후 매년 ha당 5만원씩 6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결정

❍ 농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농업자금이차보전 +215억원)

❍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안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 반영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원 증액

❍ 내년 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

대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증액

* 한발대비용수개발 : (‘15) 125 → (’16안) 125 → (‘16최종) 425억원

❍ 내년 봄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16년 사업비 400억원

-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완공 소요예산 327억원

*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 (‘15) 175 → (’16안) 166 → (‘16최종) 893억원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0억원 증액

❍ 산지쌀값(10~1월 평균 가격)과 목표가격(188,000월/80kg)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매년 2월경 집행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15) 1,641억원 → (’16안) 4,193 → (’16최종)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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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요 증액사업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16년 사업비 10억원 신규 반영

-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다양한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며, ‘15.1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추진계획 : (’16) 기본계획 수립 등 건축 준비 → (’17～’19) 건축 공사, 전시물

설치 → (’20) ’19년말 시험 운영 후 ’20년 초 개관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22억원),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1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20) 사업과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채클러스터(설계비, +5), 소스산업화

센터(설계용역비, +6), 식품명인 체험홍보관(신규, +10) 사업 등도 증액

3. 농식품부 ‘16년 예산 및 기금 주요 특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예산 중점 반영(총 1조 2,754억원)

❍ 신선·가공식품수출지원(△1,035억원)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회 심의에서 대부분 정부안대로 반영

❍ 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1,010억원 반영

* 수출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규 지원(신규, 101억원)

*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

확대(45억원), 들녘경영체육성(108), 밭작물산업육성(60), 농고·농대개편(신규, 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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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 827억원 반영

* 6차산업화 지구 조성(45억원),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43), 판로지원 등 기반구축(47), 농촌관광(119) 등

❍ 수출 지원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조정(5,821억원, △1,035억원)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34억원), 화훼류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신규, 8),

콜드체인 구축(33), 할랄시장 개척(95)

* 신선농산물수출지원(3,403, △600), 가공식품수출지원(1,858, △435) 등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총 1조 2,711억원, 대부분 정부안 반영)

❍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안 대비 12억원 감액된 89억원 반영

* 3년간 6개 시범지역에 총 480억원을 투입, 인력·자본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의 성공모델을 창출 도모

❍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26),

귀농인·창업농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신규, 90) 등 농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들은 모두 정부안대로 반영

* 기술가치 평가, 창업보육,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판로 지원 등

**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창업

안정자금 지원(300명, 월 80만원, 최대 2년)

❍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도 정부안대로 166억원 반영

* 특화교육(29억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10), 창업박람회(4), 귀농인의 집(11),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60), 도시민농촌유지지원(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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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충실히 반영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40

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증액하고,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

❍ 농업인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전년 대비 증액(‘15: 394억원→‘16: 498)

* 지원대상 확대(4,135건→4,660), 월 지급액 인상(909천원→기존 1,004, 신규 1,104)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15: 3,367억원→’16: 3,433)

*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고려 차등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311천명→350)

❍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영농도우미 지원(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24),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9), 교육·문화 프로그램(27), 행복버스(8),

주말돌봄방(2),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6) 등 반영

4.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확정된 ‘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

❍ 특히,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

하도록 노력할 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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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 수리안전답율 20% 제고, 물손실율 10% 절감, 재이용율 15% 개선-

◇ 12. 1일(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 물 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농촌지역이 기후변화로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수리안전답율(물사정 좋은 논 비율) 20%p 증가

(60% → 80%), 밭용수공급율 12%p 증가(18% → 30%), 물 관리 

손실율 10%p 감소(35% → 25%), 농업용수 재이용율 15%p 제고

(15% → 30%) 효과 등을 거둠으로써 선제적 가뭄대응과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적이고 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한다.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율(물사정 좋은

논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들녘의 용수개발 우선순위(개보수 → 보강 

→ 유역 연계 → 신규)를 정하여 종합적인 용수개발을 추진한다.

- 현재 공사중인 다목적용수개발* 83개 저수지(수혜면적 37천ha)는 

사업 효과 조기 거양을 위해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하였다.

* 용수개발(총 : 137천ha) : (‘15까지) 91 (’16이후) 공사중 37, 신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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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인근 12천ha*의 물 부족 농경지에 용수

(1억㎥/년)를 공급하는 한편,

* '16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중(농어촌공사, '15.7～'16.6)

* 공주보-예당지(218천㎥/일) 및 상주1-화달지(172천㎥/일) 의 경우, 충남 서부·

경북북부지역의가뭄으로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조기 시행이 필요하여

동 사업과 분리하여 '15년 부터 추진

❍ 가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저수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 가뭄우려 지역 내 저수용량 10만㎥이상, 유역면적 500ha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둘째, 물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의 공급율을 현행 

18%에서 3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가뭄 상습 밭지역에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뭄우려지역의

집단화된 밭 15만ha에 대하여 밭 용수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 국내최대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안반덕 지역에 '16년까지

한해(가뭄피해) 대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저수조를 설치키로

하였다.

❍ 전국에 설치된 관정(23,968개)이 제대로 작동되면 연간 6천만톤의

용수확보 효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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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영농기전에 관정(우물)·양수(물푸기)장비의

일제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공급도 확대한다.

❍ 산간·오지의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대응력 보강을 위해 저수·저사

겸용 사방댐을 연간 100개소씩 조성하여 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 생활용수가 취약한 중산간지 농촌마을에 대한 농어촌 상수도

(283개소) 보급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물 이용을 효율화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한다.

물관리의 과학화로 급수능력을 증대하고, 물낭비를 최소화하여 

물 관리손실율을 현행 35%에서 25%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다.

❍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능형물관리 *를 연계시킨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ICT TM/TC**, Tele Monitoring/Tele

Contr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용수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ICT 정보를 활용한 들녘별 용수 배분량 결정

** ICT TM/TC 사업대상 : 238개 들녘(저수지 133, 양수장 105)

❍ 또한, 재해예방 및 물 이용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저수지, 양수장과

흙수로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누수가 많고 노후가 심한 3,174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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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3,174개소) : ('14까지) 1,716 ('15계획) 82 ('16이후) 1,376

* 보수․보강대상 : 가능최대홍수량(PMF) 35개소, 설계기준미달보강 1,239개소,

노후시설 기능보전 1,900개소

- 양수(물푸기) 능력이 떨어지는 양·배수장 2,668개소에 대한 펌프

용량 증대,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양․배수장(2,668개소) : ('14까지) 1,005 ('15계획) 90 ('16이후) 1,573

- 누수가 심한 흙수로(21.6천km)의 구조물화를 통해 물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 흙수로(21.6천㎞) : (’14까지) 7.5 ('15계획) 0.4 ('16이후) 13.7

❍ 한편, 저수용량 증대, 수질개선, 토사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준설 대상지 사전 선정, 조사·설계·감리의 사업자 직접

시행 등 준설시행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750개소*의 준설을 통해 

약 450만㎥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저수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

* 저수지 준설 750개소 중 383개소 완공(11.30일 기준)

현재 버려지는 논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용수의 반복 이용율

(Return Flow Ratio)을 현행 15%에서 30%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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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등 주요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용수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반복이용을 통해 가뭄발생시 들녘 말단부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 저수지 인근 하천에서 양수 저류가 가능한 50ha 이상인 들녘을 

대상으로 배수로 말단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양수․

저류하거나 농지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 저수지까지 5km 이내는 양수 저류, 5km 이상은 용수로를 통해 논에 직접 급수

❍ 가뭄 한계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해발 400m이상 고지대 밭(71,000ha)

중 가뭄우려지역(7,000ha)에 빗물저장시설(둠벙)을 단계적으로 설치

하는 한편,

-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 농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127개소(방류수

9억㎥/년)를 대상으로 가뭄대비 예비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 재이용처리(살균·여과·희석 등), 연결수로, 펌프 등 하수재이용시설 설치

넷째, 가뭄발생시 사후 응급복구 방식에서 사전·사후 상시 가뭄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뭄 발생은 줄이고, 피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 농업가뭄지도 를 격주로 제작․발표할 계획이다.

❍ 농업가뭄지도는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내한능력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며, 가뭄관련 종사자들이 

이를 참고·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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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가뭄지도(예시) ]

(논) 저수율 + 수리안전답율 (밭) 토양유효수분량 + 밭관개율

❍ 또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업가뭄협의회(위원장:차관)를 개최

하여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농식품부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 주의 단계가 3개 시․도, 10개 시․군 이상,

5,000ha이상 논·밭에서 가뭄 발생 및 가뭄 확대 예상

<안전처 중앙가뭄대책본부 설치요청> 경계 단계가 3개 시․도, 10개 시․군 이상,

5,000ha이상 논·밭에서 가뭄 발생 및 가뭄 확대 예상

<안전처 중앙가뭄대책본부 강화요청 > 전국적 대규모 가뭄피해 발생·우려

매년 10월 1일자로 저수지별 저수량·강수상황을 점검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별로 준설․양수 저류․관정

(우물)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 매년 3월 1일자로 농업인에게 모내기 일정 등을 제출받아 수로

별로 급수함으로써 물낭비율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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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우려 저수지 사전대책 추진체계 (사례) >

◈ 내년 이앙시 저수율 예측

◈ 강수예측 시나리오별 사전대책 검토

○ 검토대상 : 저수량 2만톤이상, 저수율 50%이하 저수지

○ 사례지구 : 수혜면적 70ha, 저수율 48%, 현 저수량 23만톤

강우 조건
익년 4월 가뭄예측 응급대책

저수율1)

(%)
저수량
(만톤)(A)

이앙량2)

(만톤)(B)
부족량

(만톤)(A-B) 대책 운영기간

평년 100%  54 27.0 26.6   0.4 - -

평년  70% 52 26.0 26.6 △0.6 관정
양수

60일
 6일

평년  50% 50 24.5 26.6 △2.1 관정
양수

210일
 21일

평년  30% 48 23.5 26.6 △3.1 관정
양수

310일
 31일

1) 평년강우 100, 70, 50, 30%인 경우, 저수지유입량 40, 30, 15, 5천톤 발생
2) 이앙필요수량(ha당 이앙용수량 3,800톤) : 70 × 3,800 = 266,000톤

그 외 대책으로,

❍ 가뭄 극복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대

농업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 전개와 체험식 절수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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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물 공급시설 및 수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가뭄극복을 위한 범부처간 협업도 강화키로 하였다.

◇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업가뭄협의회 · 농업가뭄센터 와 농업가뭄지원단 을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 농업인들에게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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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 농업정보

◈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 이집트 식품시장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2015년 연간 식품소비는 13.5% 증가했으며, 2019년까지 식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감축 정책을 진행함.

정부의 농업보조금 삭감에 따라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냉동 

및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닭, 오리 등 가금육이 22%, 가축류가 18.6%를 기록하며 

냉동육류식품 소비가 크게 확대됨. 냉동육 소비 증가는 신선육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수요 발생에 기인하며 특히 15% 정도 인상된 가격

으로 인해 저렴한 냉동육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냉동 가공식품 시장의 영업이익은 29% 상승하였음. 신선육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이집트의 대표적인 냉동육업체(Poultry Processing)는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임. 또한Koki와 American brands 등은 윙, 너겟, 필렛,

치킨버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음. Koki는 제품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2014년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음. Egyptian International은 이집트인들 

입맛에 맞춘 현지식 양념의 냉동식품을 출시하여 2014년 기준 

52%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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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의 냉동식품 가공산업은 주로 Mido, Faragello, Koki 등과 

같은 현지 업체가 높은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냉동어류식품의 이집트 수출은 2015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34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다국적 식품기업들은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 권역 내 수출 중심

국가로 주시하고 있음. 이는 이집트가 인구는 이미 8,700만이며,

연평균 2%대의 인구성장을 기록 중인 거대 내수시장 때문임.

❍ 이집트 냉동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냉동식품 

제조, 관련 설비 등의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는 가금류와 가축류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른 할랄제품만

취급하므로,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냉동생선이나 

채소류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집트 냉동식품시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집트 사람의

기호나 식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과 품질 경쟁력 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엘니뇨로 인한 강우, 브라질 대두 곰팡이 번식 촉발  
❍ 브라질에 아시아 대두에서 주로 발병되는 녹병균이 엘니뇨로 인해 

브라질 남부에 내린 큰 비로 지난 해에 비해 약 두 배로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6월부터 Rio Grande do Sul과 Parana 남부 지역

에서 습한 상태로 인해 곰팡이로 대두가 입은 피해가 73건이 접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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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동기간 곰팡이 피해는 43건이다.

❍ 엘니뇨는 남부지역에 녹병균이 발발하기 좋은 강우가 평년보다 많이

내렸다고 농업연구기관 Embrapa Soy의 식물 병리학자 Claudia

Godoy는 전했다. 올해 이른 녹병의 발견으로 농가에 주의 조치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9월 시작된 생산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Godoy는 전했다. 브라질은 2015/16 대두 생산을 

1억 톤 이상을 전망했다.

❍ 반면 이번 달 UN 기상청은 2009/10년 처음 브라질 작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엘니뇨는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omar 기상청의 농업기상학자 Marco Antonio dos

Santos 또한 대두 수확기인 1~4월 동안에도 강우가 지속된다면 녹균의

피해가 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 전했다.

❍ 대두는 브라질의 주요 경제 작물이며, 남미국가는 오일시드 세계 

최대 수출 지역이다. 최근 곰팡이로 인해 농업강국인 브라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으나, 브라질 농가들은 효과적으로 살균제 사용을

배워 생산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올해 달러화 

강세로 농약과 비료와 같은 투입재 비용이 올라, 농가 마진의 다소

빠듯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들은 투입재를 적게 적용하거나 보다 

저렴한 살균제 사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녹균진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Parana 주의 Coopavel사 전문코디네이터 Mario

Lucio Melo는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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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2. 7.(시카고 선물거래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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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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